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수니의 
요가교실

*모든 만물도 신이다!!!*
성경에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

씀으로 지었다고 하였다. 말씀은 생

명이요, 생명은 빛이요, 빛은 성령이

라고 하였다.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

요, 빛은 생명이요, 생명은 말씀이라

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요, 성령이 바

로 하나님이니, 이 세상 만물이 다 하

나님의 분신이요, 신인 것이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공

기, 나무, 쇠 등의 모든 만물은 전부 

원소 하나하나가 모여서 물질이 형

성되어 있는 것이다. 원소의 밀집도

가 강하면 강할수록 쇠와 같은 단단

한 물질이 되고, 원소의 밀집도가 낮

으면 낮을수록 공기나 나무와 같은 

약한 물질이 되는 것이다. 그 원소 속

에는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전자가 

돌아가고 있다. 전자가 도는 것은 힘

(Energy)이 있기 때문이다. 즉 생명

력이 있다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척추 비틀기~

허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뼈를 바

르게 잡아준다. 늑골의 개폐력을 높

여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므로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배설이 

잘 되어 간이 편안해진다. 상체 전체

를 비틀어 엉덩이와 다리의 탄력을 

강화한다.

동작①: 누워서 한쪽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린다. 2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②: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

서 반대쪽 바닥에 내린다. 20초 유

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③: 엎드려 머리 뒤에 양손 깍

지를 끼고 다리는 골반 너비로 발등

을 바닥에 댄다. 20초 유지. 좌우 각

각 3회.

동작④: 숨을 내쉬며 한쪽 어깨를 

들어 상체를 비틀어 양 어깨를 바닥

으로 내린다. 2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주의:  골반과 다리를 움직이지 않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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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 인생을 새롭게 시작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

다. 전공을 바꾸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보란 듯이 

성공을 꿈꾸며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갔지만 벼랑 끝에 

다다른 경우가 그렇다. 

이때 실패했다는 자괴감에 절망에 

빠지고 만다. 마음속 한 구석이 답답한 

것이 뭔가에 갇힌 느낌이 들고, 이 길

을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

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더욱 불안해진

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

을 하고 만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

직 이르다. 인생사(人生事) 새옹지마

(塞翁之馬)다. ‘잘 되려고 일이 이렇게 

되었나보다’ 하고 다시 시작하자. 시

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먼저 마음을 깨끗이 비워라. 삶의 새

로운 갈림길에 서게 되면 너무 많은 생

각에 잠기기 마련이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쓸

데없이 구덩이만 파는 일일뿐이다. 지

나친 생각은 심신(心身)을 지치게 하여 

弓乙論(六) 궁을론

三分鼎峙龍兔之論 삼분정치룡토지론

李鄭爭鬪各守一鎭 이정쟁투각수일진

無罪蒼生萬無一生 무죄창생만무일생

長弓射矢萬人求活 장궁사시만인구활

山鳥騎豚渡野溪邊 산조기돈도야계변

鼠女隱日三床後臥 서녀은일삼상후와

走肖神將葛羌勇士 주초신장갈강용사

白眉將軍渴川之魚 백미장군갈천지어

八鄭之中三傑一人 팔정지중삼걸일인

靑眉大將異陵非衣 청미대장이능비의

人王四維千人得生 인왕사유천인득생

分國爭雄三傑之人 분국쟁웅삼걸지인

南步老將白首君王 남보노장백수군왕

七李相爭勝利一人 칠이상쟁승리일인

三分天下假鄭三年 삼분천하 가정삼년 

道下止人天破修身 도하지인천파수신

口出刃劍奮打滅魔 구출인검분타멸마

坐誦眞萬無一傷 궤좌송진만무일상

鬼不矢口六千歲龍 귀불시구육천세룡

權柄之世坐居龍床 권병지세좌거룡상

妖鬼猖獗火滅其中 요귀창궐화멸기중

묘진(卯辰)에는 가마솥의 3발처럼 

천하가 삼분되어 대치하리라. 이씨와 

정씨가 각기 하나의 진영을 지키며 싸

우니 죄 없는 창생들이 만에 하나라도 

살기 어려우리라. 하늘의 사람이 긴 활

(長弓)로 활을 쏘면서 마귀를 죽이고 

만인을 살리고자 하고 금구조로 상징

되는 정도령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시냇가를 건너는데 섣달 스무날 

세상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리라. 

주초(走肖)는 조(趙)자이며 신장(神

將) 즉 신이 낸 장수로서 제갈공명과 

같은 지략(智略)을 가지고 있으며 용감

한 선비요 눈썹이 흰 장군으로 시냇물

(생명수)을 갈구하는 물고기와 같으니

라. 목운(木運 72궁)으로 오신 정도령

세를 쥐고 용상에 앉아 왔던 마귀대장

이 요사스런 마귀들을 창궐하게 하였

으나 정도령의 화인(火印=감로해인)

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느니라.

道下止 도하지

道者弓弓之道無文之通也

도자궁궁지도무문지통야

行惡之人不覺之意 행악지인불각지의

尋道之人覺之得也生也

심도지인각지득야생야

訣云人惠無心村十八退

결운인혜무심촌십팔퇴

丁目雙角三卜人也 정목쌍각삼복인야

千口人間以着冠也 천구인간이착관야

破字妙理出於道下止也

파자묘리출어도하지야

不覺此意平生修身不免怨無心矣 

불각차의평생수신불면원무심의

愼覺之哉 신각지재

弓弓之道 儒佛仙合一之道天下之倧也

궁궁지도 유불선합일지도천하지종야 

도(道)란 궁궁(弓弓=백십승)의 도

(道)요 글 없이도 도통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지

병을 불러올 수 있으니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분명 주변의 질타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상처받아 마

음에 담아 둘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당

신을 헐뜯는 사람보다 나은 게 훨씬 많

은 사람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하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과장하려는 노력은 부질없는 짓이다. 

당장 눈앞의 상황에 연연하지 마라. 인

생은 긴 시간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

다. 평생을 두고 당신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더 에너지

를 투자하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

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이든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히 있다고 하여 불행과 슬픔의 기분이 

없어지지 않는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을 설정해서 하나씩 해낸다면,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세상 탓은 이

제 그만해라. 당신은 불쌍한 실패자가 

아니다. 자신이 처한 고단한 현실에 대

은 삼인동행(三人同行)하시니 마지막

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신 구원

의 정도령(금운 81궁)은 세 분의 걸출

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구

세주)으로서 동방으로 오신 분이니라. 

빛나는 신선으로서 사람 몸을 입고 오

신 인왕(人王)이시니 수많은 사람이 영

생을 얻으리라. 그분은 마음의 영적나

라에서 자기(마귀)와 투쟁하던 세 사람

의 걸출한 사람 중 한 분으로서 남조선 

자하도로 오신 노장(老將) 즉 노련한 

장수인데 금운으로 오셔서 영적 군왕

의 우두머리가 되셨느니라.(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신 분) 

세상 사람으로서 마귀의 불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거짓 목자) 서로 싸우기 

바빴지만 최후로 승리한 사람은 구원

의 정도령이니라. 천하가 삼분되어 3

년간 가짜 정도령이 할거하였으나 구

원의 정도령은 몸이 부서지도록 용맹

정진 영원한 생명의 도를 닦아 영생

의 대도를 완성하느니라. 입에서는 날

카로운 진리의 검을 휘둘러 마귀를 때

려 부숴버리니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

들이 무릎 꿇고 멸마경을 외울 때 만에 

하나라도 상하지 않느니라. 

육천 년 묵은 용이 마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느니라. 세상의 모든 권

만 참된 도를 찾는 자는 진실로 깨달아

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비결에 이르기를 인혜무심촌십팔퇴

(人惠無心村十八退)은 전(傳)자가 되고 

정목쌍각삼복인(丁目雙角三卜人)는 

도(道)자이다. 천구인간이착관(千口人

間以着冠)은 관(舘)이다. 합하면 전도

관(傳道舘)이 되는데 파자(破字)의 묘

한 이치에서 나온 그 도(道)아래에 그

쳐야 할 것이니 이러한 뜻을 깨닫지 못

하면 평생 수도해도 죽음을 면치 못하

리라. 부디 이 뜻을 깨달을 지라. 

원무심(怨無心)은 죽을 사(死)자이

다. 궁궁지도(弓弓之道)는 유불선이 하

나로 합친 도요 천하의 으뜸가는 구세

주 하나님의 도이니라. 

訣云 利在弓弓乙乙田田

결운 리재궁궁을을전전

是天坡之三人一夕 枾從者生矣 

시천파지삼인일석 시종자생의

一云 人合千口以着冠

일운인합천구이착관

此言不中非天語 차언부중비천어 

時運不開否道令 시운불개부도령

비결에 이르기를 이로움이 궁궁을을

전전(利在弓弓乙乙田田)에 있느니라.

이것이 죽음 없는 새로운 세상에 들

어가는 도를 닦음이니라. 감(람)나무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한마디

로 전도관의 줄기를 이어 받았으나 다

시 한 번 거듭나서 유불선합일의 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니라. 

5도 72궁을 거쳐  6도 81궁 정도령

에 이르러 도가 완성되는 것이니 이 말

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

으며 천운(天運)이 열리지 않은 때에 

나온 자는 정도령이 아니니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

니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에 대한 

자책을 멈추고 자아존중을 하라. 운이 

나빴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인생을 다

시 시작하는 데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

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긍정

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마음에 차오르

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끊

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나 때

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쁜 일이 생길 때 '살다보면 그

럴 수도 있지' 하며 툭툭 털고 일어나

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성장할 수 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밑바닥부

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신이 원하

는 행복을 이루려면 이웃의 화려한 성

공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불행과 행복

의 기준엔 항상 내가 있어야 한다. 다

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질투를 

느낀다면, 나의 삶이 더욱 비참하게 느

껴질 뿐이다. 그러니 툴툴 털어버리고 

‘까짓것 뭐’ 하고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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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이 감로해인으로 마귀들을 박멸소탕하느니라
천운(天運)이 열리지 않은 때에 나온 자는 정도령이 아니니라

이기는 

삶 다시 시작하자

나를 이기는 길

동작 ①

동작 ④

동작③

(전호에서 계속)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깨달은 자는 

모든 인과관계를 다 아는 자라니요.

선생님: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

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이다. 콩 심은 데 콩 나

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지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는 없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도둑질도 물

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친 

것이고, 설령 도둑질할 마음만 먹은 

것도 생명을 해친 것이라는 말입니

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생명의 실상이 무엇인지 몰라

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생명이 뭔지 

아는가? 

생명이란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피가 돌고 숨을 쉬고 그러는 거 아닙

니까? 

선생님: 질문을 하나 하겠다. 지금 내

가 들고 있는 볼펜을 그대가 보고 있다. 

어떤 것이 볼펜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야 눈이 보죠!

선생님: 그렇다면 눈을 뽑아서 놓으면 

볼 수 있는가? 

못 보죠.

선생님: 그렇다면 뭐가 보는 것인가?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조금 어

려운데요. 마음이 보는 거 아닌가요? 

(살짝 자신감이 없는 말투였다)

선생님: 마음? 마음이라고? 그 마음

이란 게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란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는 없는데요.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이 뭔가라는 것

부터 답을 해 주셔야지 그건 말씀하

지 않고서 마음을 얘기하면 헷갈립니

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이야기인

데 쉽게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앞에서 볼펜을 보는 주체가 

눈이 아니라고 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눈을 통해서 본다고 해야 한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 보는 그 주체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다. 지금 우리 앞에 

방금 죽은 시체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시체는 이 볼펜을 볼 수 있는가? 

못 보겠죠!

선생님: 그렇다. 보지 못한다. 그렇다

면 보는 주체가 뭔지 알겠는가? 이걸 알

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무지 감이 안 

잡혔다. 나는 그걸 마치 화두(話頭)처

럼 생각하며 집에 와서도 답을 찾으

려고 애썼지만 알 수가 없었다. 밤새 

생각해봤지만 도대체 그 보는 주체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내게 

물었다. 쾌활했던 내가 표정이 달라

진 걸 보고 그렇게 묻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마음이란 무엇인가

동작 ②


